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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서 만난 ̀평화의 빛 ̀성웅 이순신

 ̀2022 다시 쓰는 이순신 순국제전`에 가족 방문객을 중심으로 1만 3000여 명이 행사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

다.

`2022 다시 쓰는 이순신 순국제전`이 지난 11ㆍ12일 양일간 순국공원 내 리더십체험관에

서 열린 가운데 기존의 행사 주제였던 `순국`에 더해 `승리와 평화`라는 확장된 주제의식을

가미해 많은 방문객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선보여져 가족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 1만 3000여 명이 행사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순신 장군 노량바다， 평화의 빛이 되다`라는 제목답게 야외 경관 조명을 활용한 `빛의

공간`이 조성됐고， 늘 멈춘 듯 보였던 거북분수에서도 돛배와 학이 내려앉은 평화로운

공간이 연출됐다. 버스킹 공연도 이어졌다.

`다시 쓰는 이순신 순국제전 ̀
참여형 행사 ̀일상 평화 ̀구현 
가족단위 등 1만3천여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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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락사에는 `평화의 빛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졌으며， 국화 헌화공간도 마련해 참석자들

이 자연스럽게 추모의 뜻을 표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1일 오전에는 남해향교가 주관한 `제1회 전국 한시 백일장`이 전국 최초로 리더십

체험관 일대에서 열렸으며， 같은 날 오후에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개최됐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승리 현장이었던 관음포를 바라보며 열린 `노량해전 추모제례`는

장충남 군수ㆍ임태식 군의회 의장ㆍ김종철 향교 전교가 각각 초헌관ㆍ아헌관ㆍ종헌관을

맡아 진행했다.

제례가 끝난 후 이어진 개회식에서 장충남 군수는 "승리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거듭난

노량바다에서 평화의 빛으로 새겨진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는 귀한 시간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펼쳐져 색다른 풍경을 자아냈다.

지난 12일에는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펼쳐졌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가 이어져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참가한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삼삼오오 참여하는 사랑스런 광경이 이어졌고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버블쇼와 풍선아트 시간은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발길을 붙

잡기에 충분했다.

한편， 행사 진행 시 이뤄진 QR코드 방식의 순국제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

었다.

유효표본 총 314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승리， 평화 등으로의 주제 확장 필

요성`에는 총 83%가 `주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순국제전의 주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어린이`라는 답변

이 70%에 달했고 뒤를 이어 20%가 관광객이라는 답이 이어졌다. 헌화 등 간결한 방식으

로 진행된 추모방식 전환에 대한 만족도 또한 총 68%가 만족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야간

경관 및 미디어 파사드 연출 만족도 또한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야간경관 조성 및 미디어 파사드 등 새로운 시도를

도입한 것이 긍정적 평가를 얻은 것 같아 기쁘고， 지역의 여러 관계 단체와 지역민들이

적극 참여해줘서 매우 감사하다"며 "가족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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